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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동성애자들의 개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존중하며,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적인 광장축제와 위험한 생활양식으로 말미암아 동

성애자들 개인들이 불행해지며, 이 사회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관이 무너지고, 자녀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안보마저 염려되며, 사회체계가 문

란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세대의 미래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며 규탄한다. 

1. 우리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인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 축제를 통해 

동성애가 마치 세계의 대세인 것처럼 선전하여 동성애를 조장·확산시키려는 어떠

한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 동성애축제를 빌미로 국회를 압박하여,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밀

어붙이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성적지향 문구를 삽입하여 차별금지

법 준하는 나쁜 규범을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3. 동성애축제를 빌미로 군대내 동성 간 성추행·성폭력 처벌에 관 군형법92조6호

의 폐기를 통해 군대내 동성애를 자유화 시켜,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림으로 국가

안보위기를 초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4. 서울시민의 건전한 문화와 공익을 위한 서울광장에서 19금에 준하는 동성애축

제를 통한 선정적인 음란성 공연과 음란물 전시를 열게 함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동성애에 빠질 위험을 초래하는 서울시장과 퀴어축제 측을 강력히 규탄

한다.

5. 동성애축제에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 마치 정부

가 동성애 합법화를 인정한 것처럼 오인케 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

한다.

6.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20개 국가 대사관들의 동성애축제 대거 참여로 동성

혼 합법화를 강제하고, 서울광장 퀴어축제를 세계축제로 승화시키려는 문화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7.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 대상이 아닌 ‘성적지향’ 문구

와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소수자 인권 조항’의 삭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바로 알릴 것이다.

8. 동성애는 기독교적 입장을 떠나서라도 개인적인 불행 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

문에 우리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탈동성애운동을 통해 그 분들의 재활을 도울 것이다.

9. 우리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청소년 

유해물에 동성애를 다시 추가하고,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 우리는 국민대회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문화를 창달

하며, 아름다운 결혼과 행복한 가정 문화를 보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을 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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